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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국어 1등급으로 가는 비문학 읽기> 

 

Ⅰ. 기본적인 태도 

 

한 문장 한 문장 명확히 이해한다. 문지르고 넘어가는 순간 그 문장이 선지로 나와 반드시 나를 

곤란하게 만든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읽어야 한다.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일수록 ‘속도’에 집착한다. 

속도는 신경 쓰지 않을 때 비로소 잡히는 것이다. 추상적인 문장, 처음 보는 내용일수록 무조건 

속도를 늦추고 차분히 읽는다. 이해가 안가는 문장은 2,3번 읽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밑줄 치고 넘어간다. 

 

우리가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다. 하지

만 단언컨데,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정보가 많다는 착각 속에서 글을 읽기에, 글이 어려운 것

이다.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글을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만약 이러한 생각으로 글을 읽으면 한 지문만 해도 10개 이상의 문장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불가능이다. 이해하면 저절로 기억된다는 것을 믿고 강박을 내려놓아

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음은 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를 잡으며 읽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정보를 줄이려면 각 문단들이 왜 나왔으며,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지 ‘납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을 연결 지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위 문

단과 아래 문단을 연결 지어 이해해야 한다. 즉, 글의 구조를 잡으면서 글을 읽어줘야 한다는 것

이다. 이렇게 글을 읽으면 내가 이해한 문장들이 ‘조직적으로’ 머릿속에 저장된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 글의 내용이 너무 생소하거나 글의 길이가 너

무 길다면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말했듯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를 잡으며 읽어야 

한다. 3,4,5 등급과 1,2 등급의 차이점 중 하나는 글을 읽으면서 ‘다시 윗 부분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다. 



 

Ⅱ. 구체적인 태도 

 

위 내용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태도를 교정해야 한다.  

 

단도진입적으로 말해서 가장 큰 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2개. ‘축자적 의미’와 ‘정의된 개념’이다.  

 

먼저 ‘축자적 의미’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

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이었다. “ 축자적 의미를 동원하면 이 긴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사실/주의 라는 단어 안에 저 의미를 집어넣는 것이다. ‘존재와 진리의 참모

습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재현의 미학’이라는 점에서 ‘사실’주의라고 말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

는 것이다. “사실적으로 모방하고, 재현하는 사상이니까 사실주의라고 이름 붙였나 보네” 라고 생

각하고 넘어가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정의된 개념은 글 안에서 글쓴이가 정의해주는 개념을 말한다. 글을 읽을 때 정의된 개

념이 나오면 반드시 머리속에 각인 될 정도로 섬세하게 읽어야 한다. 정의된 개념은 특정 형식으

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문법이란 ~~” 이런 식으로 정의된 개념을 써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문장을 같이 보자. 

 

“이때 진리연산은 요소명제들로부터 진리함수가 만들어져 나오는 방법이며, 진리연산의 결과는 복

합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 주는 진리조건이 된다.” 이 문장에서 00란 ~~이

다. 형식의 문장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정의된 개념이 2개나 등장했다. 진리연산의 정의된 개

념, 진리 조건의 정의된 개념. 이렇게 정의된 개념은 다양한 문장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말할 좀 더 세부적인 개념은 ‘대화하며 읽기’, ‘부연설명 만들어 내기’, ‘문장의 재구성’, ‘이

미지화’,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비슷한 단어들이 주는 혼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뇌절 

상황’,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이다. 전혀 어렵지 않고, 사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들이고, 1등급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내가 정리해서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 개념들을 지문을 읽으며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을 때 하산해도 된다.   


